
북 “올림픽참가용의”…평창평화올림픽급물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3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
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반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인류 화합을 도모
하기 위해 시작한 올림픽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안방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겨울
지구촌 대축제를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개최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준비된
도시’ 평창을 앞세워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구축
했고,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일찌감치 ‘붐업’ 조성에 나섰다.

올림픽의 가장 숭고한 정신 중 하나인 ‘평화’
는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크게 염두
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
터 꾸준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독려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공공연히 표현해왔다. 북한의
숱한 대남 도발과 묵묵부답 태도 속에서도 ‘평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단
한순간도 쉼 없이 진행돼 왔다.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계속될 줄 알았던 우리
정부의 메시지는 무술년 첫 아침에 처음으로 답
장을 받았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신년사를 전하면서 평
창올림픽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는 “남

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
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
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
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이번
신년사로 인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당장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북한
이 국제대회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도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각 종목의 국제단체, 더 나아가 국제올
림픽위원회(IOC)와도협의를거쳐야한다.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평창올
림픽 조직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은 1일 “대표
단 파견 등에 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
정부 및 IOC와 협의해 만반의 대책을 갖추겠다”
며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써 이제 역대
최고,최대의 겨울축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평창올림픽은 이제까지 수많은 난관을 넘으
면서 ‘평화올림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왔
다. 금지약물 스캔들로 인한 러시아 선수들의 개
인자격 출전, 안보 불안을 이유로 출전 불가를
언급했던 프랑스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 앞에서
도 슬기로운 대처를 보이며 대축제 준비를 큰 차
질없이 수행 해왔다. 이제 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라는 새로
운 변수와 마주했다. 평화올림픽을 위한 ‘마지
막 퍼즐조각’은 과연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될까.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꺜대표단 파견·남북 당국회담 등 언급
꺜IOC·각 종목 국제단체 협의 거쳐야
“안보불안 제거…최대 겨울축제 호재”

김정은신년사통해밝혀…향후절차는?

북한은 과연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종합대회에 나서게 된다. 2006토리노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서 공동 입장하고 있는남북선수단. 스포츠동아DB

대한항공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동계올림픽의 관문 공항인 양양공
항을 연결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를 임시운항한
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국제선 승객들을 위한 국내선 연결 항공편이다.

인천-양양 환승전용 내항기는 동계올림픽 개
막 8일 전인 2월1일부터 27일까지 운항한다.
2월1일부터 개막일인 9일까지는 하루 3회 운항
하고 10일부터 폐막일인 25일까지는 하루 2회
운항한다. 폐막 이후에도 이틀 동안 하루 4∼
5회 운항하는 등 대회 일정에 따라 다양한 스케
줄로 내항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양행 환승전용 내항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인천공항 도착 후 곧바로 환승전용 내항기에 탑
승해 양양공항에서 입국심사와 검역, 세관검사
등의 수속을 받는다. 반대로 양양에서 인천공항
을 거쳐 출국할 때도 양양공항에서 모든 국제선
탑승수속을 다 마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국내후원사 중
최고 등급인 공식 파트너(Tier1)로서 테스트 이
벤트 필수장비인 스노우 트랙을 무상수송하고,
임직원 응원 메시지 릴레이 이벤트 등 올림픽 성
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평창올림픽기간환승전용내항기운항

2월 1∼27일, 인천-양양 하루 4∼5회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북한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가 국
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은 그동안 겨울
올림픽에서 어떤 성적을 올렸을까.

북한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총 2개의 메달
을 땄다. 하계올림픽에서 역도 유도 등 일부 종
목에서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겨울올림픽에서
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북한은 1964년 인스브루크(오스트리아) 대회
를 통해 동계올림픽에 데뷔했다. 첫 참가 대회에
서 한필화가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3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북한 최초의 겨울올림픽 메
달리스트가 됐다. 두 번째이자 현재까지 마지막
메달은 1992년 알베르빌(프랑스)대회 때 여자
쇼트트랙 500m에서 황옥실이 획득한 동메달이
었다.

동계올림픽 참가도 들쑥날쑥했다. 1964인스브
루크를 포함해 2014소치(러시아)까지 13번 열린
동계올림픽 중 8차례만 참가했다. 마지막 동계올
림픽은 2010밴쿠버(캐나다)대회였다. 소치 올림
픽은출전권확보에실패해참가하지못했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자력 참가는 어렵다. 피겨
스케이팅 페어 렴대옥-김주식 조가 지난해 9월
2017국제빙상경기연맹(ISU) 네벨혼 트로피 대
회에서 6위를 차지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
다. 그러나 최종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 순
위 조에 출전권이 넘어간 상태다. 쇼트트랙도 월

드컵 1∼2차 대회는 참가했지만 3차 대회부터
불참해 올림픽 출전권과 멀어졌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이 평
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희망하면 와일드카드를
통해 일부 종목에 출전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
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IOC는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했다. 출전권 확보를 돕
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해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종합대회에 세 차례 선수단을 파견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이 첫 번째로 18개 종목에 선수
184명, 임원 132명을 파견했다. 특히 280명의
여성 응원단을 보내 큰 화제가 됐다. 부산아시안
게임에선 한국 남자핸드볼 황보성일과 북한 여
자축구 리정희가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
장하기도 했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22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2014인
천아시안게임 때는 14개 종목 273명의 선수단
이 함께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그렇더라도북한자력참가종목은제로
유일자격피겨페어출전권이미넘어가
쇼트트랙도 월드컵 참가 안해 힘들 듯
IOC와일드카드로일부출전권줄수도

피겨스케이팅 페어 렴대옥(왼쪽)-김주식 조

2018년 1월 2일 화요일 3평창올림픽 G-38…새해 벽두 훈훈한 북풍


